
고쇼노 유적 

 

이와테현 북부에 자리한 고쇼노 유적에서는 기원전 2,500 년경 이후에 대규모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의 곳곳에서 800 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으며 유적을 가까이에서 견학할 수 있는 산책로와 박물관도 

정비되었습니다. 

 

대규모 마을 

고쇼노 유적은 규모가 큰 조몬 마을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는 기원전 3,000 년부터 2,000 년 시기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을의 

형태입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매장을 위한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역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수혈식 건물 터가 마을의 

동쪽과 중앙, 그리고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앙부에는 여러 

개의 돌을 배열하여 위치를 표시한 공동 무덤지가 있는데, 그 옆의 성토(흙무지)에서는 

대량의 장식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출토품에서 장식적인 특징이 보인다는 

점은 이곳이 의식이 행해지던 중요한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 

이 유적은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작은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좁은 계곡의 건너편으로 유적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붕이 

달린 휘어진 다리를 건너면 유적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적 내부에 심어져 

있는 호두나무, 밤나무, 칠엽수, 옻나무 등의 나무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적 안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여러 

식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가 설명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옻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정제한 옻은 토기를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식량으로, 그리고 건축용 목재나 장작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수혈식 건물 터 

이 유적에는 몇 개의 수혈식 건물 터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수혈식 건물의 지붕은 

초가지붕처럼 풀로 엮은 지붕이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건물이 불에 탄 

흔적을 조사한 결과 고쇼노 유적의 일부 건물에는 흙지붕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에 지어진 수혈식 건물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4 개 또는 6 개의 기둥이 타원형 구덩이 안에 직접 꽂혀진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지표면까지 쭉 뻗어 건물을 완전히 덮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식사 준비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로가 있으며 일부 

건물은 다락방과 같은 저장용 창고 공간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쇼노 조몬 박물관 

고쇼노 조몬 박물관에는 고쇼노 유적과 인근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에 탄 주거지의 발견’이라는 전시실에서는 고쇼노 유적에서 이루어진 발굴 

작업과 조몬 시대의 수혈식 건물 터 구조에 관한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4,200 년 전 수혈식 건물의 불탄 

잔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쇼노 조몬 월드’라는 전시실에서는 발굴된 토기와 

석기를 전시하고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해 선사 시대 고쇼노 마을의 삶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층의 제 3 전시실에서는 정교한 장식이 있는 가메가오카식 토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몬 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방에서는 토기 제작, 새끼줄(조몬, 縄文) 엮기, 

장식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하며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유적 

이 외에 같은 시기에 형성된 다른 마을은 오후네 유적(홋카이도)과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아오모리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몬 시대 유적입니다. 


